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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Allergen Reactivity in Serum of Allerg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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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frequency, sensitization rate, and types of specific allergen in 
allergic patients. We analyzed allergens of 12,882 allergic patient's serum referred for Medical Laboratory using MAST 
Allergy Screen Test (Inhalation/food panel) from April, 2010 to March, 2011. Allergen reactivity were not detected in 
833/12,882 (6.5%) allergic patients and the other allergic patients had two or more types of allergens of food and inhalant, 
respectively. In the distribution of the allergen food 73.4% (9,450/12,882 patients) was much higher than the pollen 
26.6% (3,432/12,882 patients). The sensitization rate to each allergen showed garlic 26.7%, egg white 21.5% of food 
allergens, mugwort 24.9%, ragweed short 19.6% of pollen allergens, Candida albicans 10.5%, Alternaria spp. 7.9% of 
fungus allergens, and showed high sensitized rate to Dermatophagoides farinae 90.2%,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77.8%, house dust 57% of indoor allergens, respectively. The specific allergens of food allergen, fungus allergen, and 
indoor allergen were more frequent in young child than adult, but pollen allergens were frequent in adult than young child. 
In seasonal distribution, the food allergen were frequent in summer and autumn, the pollen allergen in autumn, fungus 
allergen in spring and in winter, and indoor allergen in autumn and in winter. In conclusion, the mite of Dermatophagoides 
farinae and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and house dust showed the highest sensitization rate in specific allergen 
of allergic patients. The allergens showed difference feature according to the age, region, and types of 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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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 (allergy)란 이물질에 신체가 노출되어 발생하

는 변형된 면역반응을 일컬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면역

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질병의 면역학적 해석이 

보편화되면서 과민성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조직의 기능 장애만을 국한하여 취급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

부염과 두드러기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들은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한 가지 

알레르겐 (allergen)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러 종류의 원인물질이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등의 여

러 가지 유전적 소인과 환경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

해 발생하는 복합유전질환이다 (Martinez, 1997; MacIntyre 

EA, 2013).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

가 넓어지고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알레르

기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생활환

경의 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와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 (Hansen et al., 2000; Bant A, 2008). 지속적인 원인 알

레르겐에 대한 노출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

에서 표현형 (phenotype)의 발현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 알레르겐의 분포 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의 효과

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원인 알레르

겐에 대한 감작율과 감작에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Kjellman and Nilsson, 1999). 

국내의 경우, 1980년대에 초반부터 알레르기 질환이 증

*Received: December 10, 2013 / Revised: December 26, 2013 
Accepted: December 26, 2013 

†
Corresponding author: Hee Kyung Seong.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54 Yangji-Ro, 
Busanjin-Gu, Busan 614-715, Korea. 
Tel: +82-51-860-3525, Fax: +82-51-860-3450 
e-mail: hkseong_kr@hanmail.net 

○C The Korean Society for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s.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Article



- 316 - 

가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의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는 약 

20%가 되고,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라 집먼지, 진드기 

등의 실내 알레르겐 증가, 음식물이나 약제에 의한 알레

르기 반응의 증가, 대기오염의 악화 등에 의해 점차적으

로 증가되고 있다 (Kim et al., 1995; Park et al., 2012).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대표적인 

종류에는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비

듬, 곤충, 음식물, 약물, 기타 직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

기물질, 무기물질 등 약 200종류 이상이고 연령에 관계없

이 급성, 만성 질환의 중요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등으로 주거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Kim et al., 1995; Lee et al., 2011), 가정에서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에 대한 접촉이 늘면서 알

레르기 환자에서 동물상피와 털 항원에 대한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1989). 또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흡입 항원으로는 대부분 집먼지, 진드기, 애완

동물의 털, 바퀴벌레, 화분 등이 있지만, 이 중 집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 원인물질이다 (Kim et al., 1997; Kim 

et al., 2006).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Hansen et al., 2000). 실내에서 생활

하는 시간의 증가와 집먼지, 곰팡이, 바퀴벌레 등 실내 

항원의 노출 기회가 늘어 났으므로 (Gortmaker et al., 1996) 

이들 질환의 증가에는 유전적 요인 이외에 대기 및 환경

오염, 실내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실내 항원 노출 기회의 

증가, 집안의 애완동물의 소지, 간접흡연의 증가, 모유수

유의 감소, 식사습관의 서구화, 영유아기 감염 질환의 감

소 등의 복합적인 환경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Barbee et al., 1987; Platts-Mills, 1994; Ledford, 1994).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실내 거주시간이 증가하여 하루 

일과 중 90% 정도까지 실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실내환경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Sterling and Lewis, 1998). 이처럼 알레르기 환자에서 

원인 항원의 확인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진단

과정이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주위환경의 변화로 인

하여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기인 항원의 분포도 

계속 변화하고 (Kim and Oh, 1999; Jung et al., 2010), 지역

에 따른 항원의 분포차이 (Kim and Oh, 1999; Lee et al., 

2001; Lee, 2002; Kim et al., 2003)를 고려한다고 하면 광범

위하고도 지속적인 원인 항원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울 소재 일개 검사센타에 의뢰

된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적이기는 

하나 제한된 지역의 검체로 의뢰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서의 감작율이 그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광범위한 역학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알레

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의 종류 및 항원성이 아주 다

양하고 개체에 따라 식품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다양

하게 나타남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식이성

과 흡인성 알레르겐의 검출과 월별 동향과 지역별, 연령

별, 계절별 분포는 물론 알레르기 환자의 진단, 국민건강

을 위한 보건관리와 환경 위생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근 알레르기 환자에서 

유발되는 특이 알레르겐의 종류와 분포 및 그 빈도를 조

사하여 국민건강예방을 위한 보건 및 환경 위생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대상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 소재 검사센타에 

의뢰된 총 12,882예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혈청을 대상

으로 하였다 (Table 1). 

MAST (Multiple Allergen Screening Test)법에 의한 allergy 

screen 검사 

검사방법으로는 250 μl의 환자 혈청을 RIDA Screen 

panel (R-Biopharm, Darmstadt, Germany)의 각 반응조에 채

우고 수평교반기 (Vision Scientific, Korea) 100 rpm/min에서 

Table 1. The prevalence of allergic patients in area 

Area 
Kinds Seoul Gyeonggi-do Incheon Gangwon-do

Chung 
cheong-do Chulra-do Gyeongsang-do Total 

Food 320 417  76 43 187 451 1,938 3,432 (26.6%)

Inhalant 920 1,218 436 45 140 1,026 5,665 9,450 (73.4%)

Total 1,240 
(9.6%) 

1,635 
(12.7%) 

512 
(4.0%) 

88 
(0.7%) 

327 
(2.5%) 

1,477 
(11.5%) 

7,603 
(59%) 

12,8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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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그 다음 희석된 세정액으로 

충분히 panel을 세정하고, 250 μl biotin anti-IgE를 첨가한 

후, 같은 방법으로 교반하고 실온에서 45분간 반응시켜 

panel을 세정한다. 해당 Panel에 250 μl streptavidin-alkaline 

phosphatase를 첨가 후 잘 혼합하였고 20분간 실온에 반

응시킨 다음 세정하였다. 다시 panel에 250 μl luminescent 

시약을 첨가한 후 교반기로 잘 섞고 20분 동안 실온 암

소에 반응 후 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panel을 완전히 건

조하고 CCD 카메라인 RIDA X-Screen Reader (R-Biopharm, 

Darmstadt, Germany)로 측정하였다 (Jang et al., 2009). Table 

2의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2010년 04월부터 2011년 03월까지 의뢰된 

12,882명 중에서 지역별 분포는 경상도가 7,603명 (59%), 

경기도 1,635명 (12.7%), 전라도의 1,477명 (11.5%), 서울 

1,240명 (9.6%) 등의 순이었고, 식이성 26.6% (3,432/ 

12,882명)보다 흡인성 알레르겐이 전체의 73.4% (9,450/ 

12,882명) 정도 분포하여 높게 나타났다 (Table 1). 특이 

알레르겐이 미확인된 경우는 6.5% (833/12,882명)였다 

(Table 3).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월별 식이 및 흡인성 알레르겐의 분포 

Fig. 1에서와 같이 월별 식이성 및 흡인성 알레르겐 

분포는 매월 식이성보다 흡인성 알레르겐의 검출율이 높 

Table 3. The prevalence of monthly unknown allergen in allergic patients 

2010. 4 ~ 2011. 3 
 

Month 

Patient 4 5 6 7 8 9 10 11 12 1 2 3 
Total 

Total 912 1,071 956 1,091 1,364 1,780 1,109 875 790 941 1,001 992 12,882

Unknown allergen* 64 102 124 83 88 80 38 40 28 42 55 89 833

*; Allergen titer is <3.50 IU/ml 

Table 2. Criteria of RIDA X-Screen 

IU/ml Class Allergen-specific IgE content

0.00~0.34 0 None or hardly and found 

0.35~0.69 1 Low 

0.70~3.49 2 Increased 

 3.50~17.49 3 Significantly increased 

17.50~49.99 4 High 

50.00~99.99 5 Very high 

>100 6 Extremely high 

*The total IgE band only indicates whether the IgE titer is<100 
IU/ml, between 100 and 200 IU/ml or >200 IU/ml. 

Fig. 1. Monthly distribution of food and inhalant allergen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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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식이성이 전체의 29.3%와 흡인성 70.7%였다. 식

이성은 7월 2,851건, 8월 2,617건, 9월 2,639건, 12월 2,628

건을 나타냈고, 흡인성은 9월 9,215건, 10월 6,639건, 1월 

5,566건의 순으로 높은 알레르겐 수를 나타냈다. 식이성

과 흡인성 비율에서 9월의 흡인성 알레르겐이 식이성 보

다 77.7%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Table 4). 

식이성 알레르겐 감작율 

식이성 알레르겐의 감작율은 마늘이 2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계란흰자 21.5%, 양파 19.9%, 

우유 19.6%, 복숭아 18.5%, 토마토 15.6%, 땅콩 13.8%, 

게 13.7%, 보리 13.5%, 쌀 12% 등의 순이었다 (Table 5, 

Fig. 2). 

화분 감작율 

화분 알레르겐에서 나무는 참나무 7.0%, 미역취 국화 

11.7%, 명아주과풀 17.5%, 갈대 13.1% 등이고 그리고 잡

초는 돼지풀 19.6%, 쑥 24.9%, 털비름 17.5%, 우산잔디

16.0%, 호밀풀 14.9%, 향기풀 13.5%, 큰조아제비 12.2% 

등의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Table 5, Fig. 3). 

진균 및 실내 알레르겐 감작율 

진균의 감작율은 Candida albicans가 10.5%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Alternaria spp. 7.9%, Cladosporium 

spp. 4.6%, Aspergillus spp. 3.5%, Penicillium spp. 2.8% 등의 

순이었다. 

실내 알레르겐의 감작율은 Dermatophagoides farinae (D. 

farinae)가 90.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집먼지 

57.0%,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77.8%, 수중다리 가루 진드기 51.3%, 바퀴벌레 27.5%, 개

가 14%, 고양이 12.5% 등의 순을 보였다 (Table 5, Fig. 4). 

계절별 분포 

계절별 분포에서 식이성 알레르겐은 여름 29.3% (7,364/ 

Table 4. Number of monthly food and inhalant allergens 

2010. 4 ~ 2011. 3 
 

Month 

Allergen 4 5 6 7 8 9 10 11 12 1 2 3 
Total 

Food 1,253 2,227 1,896 2,851 2,617 2,639 1,917 1,785 2,628 1,708 1,714 1,910 25,145

Inhalant 3,845 4,703 3,241 4,079 5,158 9,215 6,639 4,474 5,310 5,566 4,639 3,878 60,747

Fig. 2. The seasonal distribution of food allergens and sensitize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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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specific allergen and sensitized rate (continued) 

Season 
Allerge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Sensitized rate (%)

Soya beans 20.3 36.1 28.4 15.2  8.9 
Milk 20.8 24.7 28.7 25.8 19.6 
Egg white 24.8 38.8 27.7  8.7 21.5 
Crab 15.4 18.4 34.9 31.3 13.7 
Shrimp 17.9 26.1 31.4 24.6  5.3 
Cheddar cheese 24.5 28.6 19.7 27.2  8.4 
Tuna  8.0 45.3 22.7 24.0  2.2 
Codfish 18.8 33.1 27.9 20.2  2.8 
Salmon 18.7 28.0 29.3 24.0  2.2 
Pork 26.9 34.0 21.6 17.5  9.3 
Chicken 19.4 34.8 20.8 25.0  2.1 
Beef 30.4 24.4 17.8 27.4  3.9 
Citrus mix 17.3 31.6 25.7 25.4  8.9 
Peach 20.2 27.3 33.1 19.4 18.5 
Wheat flour 13.6 30.9 25.1 30.4 12.0 
Rice 11.8 41.7 28.7 17.8 12.3 
Barley meal 18.3 33.1 23.9 24.7 13.5 
Garlic 16.2 26.6 28.8 28.4 26.7 
Onion 19.4 31.3 25.4 23.9 19.9 
Peanut 12.4 46.4 20.9 20.3 13.8 
Yeast bakers 19.8 65.6  9.4  5.2  9.0 
Buckwheat meal 24.9 28.6 25.8 20.7  9.5 

Food 

Tomato 18.8 33.0 23.1 25.1 15.6 
Acacia 28.0 16.4 29.9 25.7  2.8 
Birch alder mix 30.4 20.4 25.7 23.5  4.6 
Sallow willow 21.8 17.7 38.7 21.8  7.3 
Hazelnut 29.3 16.0 33.4 21.3  6.2 
Cedar Japan 26.1 22.0 36.3 15.6  5.8 
Oak white 21.9 28.5 29.8 19.8  7.0 
Poplar mix 24.3 20.2 36.1 19.4  3.9 
Sycamore mix 13.3 31.3 30.2 25.2  6.6 
Goldenrod 19.0 21.3 37.4 22.3 11.7 
Russian thistle 24.2 16.2 34.3 25.3 17.5 
Reed 23.8 15.5 32.7 28.0 13.1 
Pine 22.3 18.6 37.9 21.2  3.7 
Ox eye daisy 21.0 18.6 41.9 18.5  7.2 
Bermuda grass 21.0 18.0 36.2 24.8 16.0 

Rye pollen 23.4 21.1 30.1 25.4 14.9 

Mugwort 25.2 30.7 27.8 16.3 24.9 

Ragweed short 22.1 21.2 33.7 23.0 19.6 

Orchard grass 24.7 16.3 33.8 25.2  9.1 

Timothy grass 21.2 27.1 34.6 17.1 12.2 

Pigweed mix 18.9 28.3 31.9 20.9 17.5 

Sweet vernal grass 21.9 15.2 38.3 24.6 13.5 

Wood pollen 

Dandelion 15.6 19.6 39.1 25.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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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건), 가을 25.2% (6,341/25,145건), 겨울 24.1% (6,050/ 

25,145건) 그리고 봄 21.4% (5,390/25,145건) 순으로 감

작율을 나타내었다. 봄의 경우 쇠고기 30.4%, 돼지고지 

26.9%, 메밀 24.8% 순으로 감작범위는 8~30%, 여름은 빵

효모 65.6%, 땅콩 46.4%, 참치 45.3%, 쌀 41.7%, 계란흰

자 38.8%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감작율의 범위는 

18~66%, 가을에는 게 34.9%, 새우 31.4%, 연어 29.3%, 마

늘 28.8% 순으로 9~35%, 겨울에는 게 31.3%, 밀 30.4%, 

마늘 28.4% 그리고 쇠고기 27.4% 순으로 5~31%의 감작

율을 나타내었다 (Fig. 2). 

Table 5. Continued 

Season 
Allerge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Sensitized rate (%)

Alternaria spp. 21.3 13.4 31.0 34.3  7.9 

Aspergillus spp. 26.2 22.6 24.4 26.8  3.5 

Cladosporium spp. 26.6 21.4 20.8 31.2  4.6 

Candida albicans 20.4 28.2 22.7 28.7 10.5 

Fungus 

Penicillium spp. 19.6 22.6 25.3 32.5  2.8 

Cat 21.8 17.2 30.6 30.4 12.5 

Dog 18.6 22.2 31.1 28.1 14.0 

Cockroach mix 20.9 20.0 31.3 27.8 27.5 

Housedust 18.2 21.1 32.4 28.3 57.0 

D. farinae 20.1 21.2 31.8 26.9 90.2 

D. pteronyssinus 19.9 19.9 29.0 31.2 77.8 

Indoor 

Acarus siro 25.1 22.4 25.4 27.1 51.3 

*Specific allergen positive ; Allergen titer is ≧3.50 IU/ml, Sensitized rate (%) = Sensitized patients/Total tested patients × 100 
Spring: 3~5, Summer: 6~8, Autumn: 9~11, Winter: 12~2, Dermatophagoides farinae ; D. farina,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Fig. 3. The seasonal distribution of wood and weed pollen allergens and sensitize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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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은 나무의 경우 가을과 봄에 감작율이 높았으며, 

봄에 자작나무 30.4%, 개암나무 29.3%, 아카시아 28.0% 

등의 순으로 13~30%의 감작율, 여름은 플라타나스 31.3%, 

참나무 28.5%, 물푸레나무 25.8% 등의 순으로 16~31%, 

가을은 국화 41.9%, 수양버들 38.7%, 소나무 37.9%, 등의 

순으로 25~42%의 높은 감작율을, 겨울은 갈대 28.0%, 아

카시아 25.7%, 명아주과풀 25.3%, 플라타나스 25.2% 등

의 순으로 16~28%의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Fig. 3). 

잡초는 가을에서 겨울에 높으나 가을이 높고, 봄에 쑥 

25.2%, 오리새 24.7% 등의 순으로 16~25%의 감작율, 여

름은 쑥 30.7%, 털비름 28.3%, 큰조아재비 27.1% 등의 

순으로 15~31%의 감작율, 가을은 민들레 39.1%, 향기풀 

38.3%, 우산잔디 36.2% 등의 순으로 28~39%의 높은 

감작율을 나타내었고, 겨울에는 민들레 25.7%, 호밀풀 

25.4%, 오리새 25.2%, 우산잔디 24.8% 등의 순으로 16~ 

26%의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Fig. 3). 

진균은 대부분 가을과 겨울이 높고, 봄에 Cladosporium 

spp. 26.6%, Aspergillus spp. 26.2% 등의 순으로 20~27%

였고, 여름은 Candida albicans 28.2%, Penicillium spp.과 

Aspergillus spp.가 각각 22.6% 순으로 13~28%, 가을에는 

Alterneria spp. 31.0%, Penicillium spp. 25.3%, Aspergillus spp. 

24.4% 순으로 20~31%의 감작율을, 겨울에는 Alterneria 

spp. 34.3%, Penicillium spp. 32.5%, Cladosporium spp. 31.2% 

순으로 27~34%의 높은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Fig. 4). 

실내에서는 가을과 겨울이 높고, 봄에 수중다리 가루 

진드기 25.1%, 고양이 21.8%, 바퀴벌레 20.8% 등의 순으

로 18~25%의 감작율을, 여름에는 수중다리 가루 진드기 

22.4%, 개 22.2%, 진드기 (D. farinae) 21.2%의 순으로 17~ 

22%, 가을에는 집먼지 32.4%, 진드기 (D. farinae) 31.8%, 

바퀴벌레 31.3% 순으로 25~32%의 높은 감작율을 나타

내었고, 겨울에는 진드기 (D. pteronyssinus) 31.2%, 고양이 

30.4%, 집먼지 28.3% 등의 순으로 27~31%의 비교적 높

은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작나무, 쇠고기, 개암

나무 등은 봄에 높고, 빵효모, 땅콩, 참치, 쌀 등은 여름에 

높고, 국화, 민들레, 수양버들 등은 가을에 높고, Alternaria 

spp., Penicillium spp., 그리고 Cladosporium spp. 등은 겨울

에 높게 나타났다 (Table 5, Fig. 4). 

연령별 분포 

연령대별 알레르겐 감작상태를 보면, 진균 16.4%, 실내 

9.3%, 식이성은 평균 9.1%의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식이

성 알레르겐의 감작율은 1~5세, 51~60세, 6~10세, 21~30

세, 31~40세 순으로 높았고 (Fig. 5), 화분은 6세 이상에

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나 16~20세는 낮았으며 (Fig. 6), 

Fig. 4. The seasonal distribution of fungi and indoor allergens and sensitize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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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과 실내에서 전체적으로 진균 알레르겐은 41~50세, 

21~30세, 11~15세, 6~10세, 31~40세, 16~20세의 순과 실

내 알레르겐은 21~30세, 6~10세, 31~40세, 11~15세, 41~ 

50세 순으로 각각 높았다 (Fig. 7). 

나무화분 9.1% 및 잡초화분 9.1% 순이었고, 식이성은 

1~5세에서 평균 27%로 가장 높은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종류별로는 치즈, 대구, 닭고기, 쇠고기와 계란흰자는 약 

42~78%의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6~10세 식이성 계란흰

자와 우유가 각각 25%, 21.6%였고 실내 13.6%, 진균 

12.2%, 나무화분 11.5%, 잡초화분 10.6%, 식이성 9.9% 

등의 순이며 특히, 식이성에서 계란흰자와 우유가 각각 

25%와 22%였고, 진균은 Alternaria spp.가 21.8% 정도로 

높았다. 11~15세는 진균 15.1%, 실내 13.3%, 나무화분 

11.4%, 잡초화분 9.6%, 식이성 6.2%이었고, 16~20세는 진

균 10.5%, 실내 8.7%, 잡초화분 5.5%, 식이성 4.9%, 나무

화분 4.6%이었다. 21~30세는 실내 18.1%, 진균 17.2%, 잡

초화분 13.7%, 나무화분 12.9%, 식이성 9.8%로 식이성 중

에서는 돼지고기 25.4%, 게 21.4%, 새우 20.8%로 나타났

다. 31~40세에서는 잡초화분 15.8%, 실내 13.7%, 나무화

분 13.9%, 식이성 11.5% 순이었고, 41~50세는 잡초화분 

17.6%, 나무화분 17.1%, 실내 11.74%, 진균 8.9%, 식이

성 9.7% 순이었다. 51~60세는 나무화분 15.4%, 잡초화분 

12.8%, 식이성 11.6%, 실내 9.1%, 진균 8% 순이었고 61~ 

70세 잡초화분 6.3%, 나무화분 5.9%, 실내 5.4%, 식이성 

7% 순이었고, 71~80세 진균 3.5%, 잡초화분 2.2%와 나

무화분 2.1%, 실내 1.9%와 식이성 1.9%이였다 (Table 6). 

 

고  찰 

 

알레르기 반응은 비정상적인 생체에서 면역과민응답으

로 음식물 섭취나 화분 또는 먼지 등을 흡인할 경우에 

특정성분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 알레르기에 대

한 질환은 비염, 결막염, 천식, 피부염 및 각종 위장관 질

환을 일으키므로 일찍이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알레르기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으로 사전에 관련 발생시기와 분포 등을 

알고 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겐에 

대한 문제는 역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정

도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이나 화분 등이 알레르겐으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별, 알레르겐의 종류, 지역

별, 계절별, 연령별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연구자 마다 결과가 다양하고 역시 복잡하고 변수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04월부터 2011년 03월까지 

검사센터에 의뢰된 알레르기 환자 12,882명의 혈청에서 

식이성과 흡인성에서 검출되는 특이 알레르겐을 분석한 

것으로 식이성보다 흡인성이 73.4% (9,450/12,882명) 정도 

Fig. 5. The distribution of food allergens in eac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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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체의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겐의 노출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음식물

의 섭취에서 발생되는 식이성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생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먼지나 화분 등의 흡인성 알레르 

Fig. 7. The distribution of fungi and indoor allergens in each age group. 

Fig. 6. The distribution of pollen allergens in eac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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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ribution of specific allergen in each age (continued) 

Age allergen 1~5 6~10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More
than 

Soya bean 18.2  7.0  6.0  2.2  9.1 13.8 15.1 16.2  8.7 3.2 0.5 
Milk 35.3 21.6 13.4  9.1 11.6  5.4  2.0  0.5  0.2 0.2 0.7 
Egg white 42.6 25.0  9.5  4.2  6.6  4.1  3.0  2.3  1.6 0.6 0.5 
Crab  6.1  6.4 10.1  9.5 21.4 18.6 13.0  9.0  4.7 0.9 0.3 
Shrimp 10.9 12.3 13.8  8.4 20.8 12.6 10.0  6.9  3.1 0.9 0.3 
Cheddar cheese 77.6 11.1  2.9  1.8  1.1  1.1  0.7  1.8  0.4 0.4 1.1 
Tuna 35.8 17.0  1.9  5.7  9.4  9.4  7.5 13.2  0.1 0.0 0.0 
Codfish 66.0 11.7  3.2  2.1  5.3  2.1  1.1  7.4  1.1 0.0 0.0 
Salmon 32.9 12.3  1.4 12.3  8.2 12.3  4.1 11.0  5.5 0.0 0.0 
Pork 27.6 13.2  8.7  7.1 25.4 13.2  1.3  1.6  0.3 0.6 1.0 
Chicken 57.7 10.0  2.4  2.9  4.2  7.1  5.6  7.1  2.9 0.1 0.0 
Beef 44.9 14.7 13.2  6.6 11.8  2.2  4.4  0.7  0.7 0.1 0.7 
Citrus mix 13.0  5.1  3.1  3.1  4.8 15.8 13.4 22.6 14.7 3.4 1.0 
Peach  6.9  9.9  9.3  5.4 12.8 15.8 16.9 13.5  6.9 2.1 0.5 
Wheat flour 20.2  5.3  1.8  2.5  6.3 14.8 14.1 18.6 13.1 2.5 0.8 
Rice 15.1  6.5  4.3  3.1  6.0 14.4 14.6 18.8 12.9 3.3 1.0 
Barley meal  8.5  4.0  2.5  3.1  8.0 16.7 17.2 19.8 15.0 3.6 1.6 
Garlic 17.5  5.7  5.4  2.9  8.0 15.3 14.3 15.0 11.0 3.9 1.0 
Onion 11.9  5.2  4.3  3.4  8.9 16.5 15.6 17.1 12.3 4.2 0.6 
Peanut 22.9  4.9  4.3  3.4  7.7 12.9 11.4 16.7 11.8 3.4 0.6 
Yeast baker 22.6  5.6 11.8  5.2 14.4  9.8  8.2 10.8  6.9 4.3 0.4 
Buckwheat meal 17.0  6.2  6.5  4.4  7.0 15.0 12.0 16.4 12.3 2.6 0.6 
Tomato  9.1  5.8  3.5  3.3  7.3 16.6 16.6 18.9 13.7 4.2 1.0 

Food 

Means 27  9.9  6.2  4.9  9.8 11.5  9.7 11.6  7.0 1.9 0.6 
Acacia  4.5  8.2  9.7  3.7 12.7 13.1 18.3 19.3  6.7 3.4 0.4 
Ash mix  6.0 12.6 11.6  4.1 11.1 13.7 16.9 15.5  5.5 2.5 0.5 
Birch alder mix  4.1 10.8 11.0  7.9 13.9 13.9 14.6 16.3  6.0 1.2 0.3 
Sallow willow  4.8 13.3 12.4  3.8 12.0 12.8 18.3 14.7  5.3 2.0 0.6 
Hazelnut  3.7 12.6 13.1  5.6 11.2 12.2 18.8 15.2  5.4 1.9 0.3 
Cedar Japan  4.6 15.0 13.0  3.9 11.9 13.0 16.4 14.3  5.7 2.0 0.2 
Oak white  6.2  7.7  8.0  2.7  9.0 14.9 18.5 18.6 10.6 2.8 1.0 
Poplar mix  6.3 16.0 15.6  3.8 10.1 10.9 15.6 14.5  5.5 1.4 0.3 
Sycamore mix  7.3 15.0 15.4  5.9 13.0 11.9 13.8 11.9  3.3 2.5 0.0 
Goldenrod  4.0 10.2 10.8  6.2 15.1 16.5 17.2 12.8  4.8 1.5 0.6 

Russian thistle  3.4  8.0  7.2  4.1 12.4 18.0 21.3 16.2  6.8 2.2 0.4 

Reed  2.8  8.5  8.3  4.2 23.9 15.0 16.9 12.4  5.7 1.8 0.5 

Pine  4.7 14.2 14.2  3.9 10.1 10.6 15.1 19.0  5.9 2.0 0.3 

Ox eye daisy  4.1  9.2  9.6  4.9 14.1 17.9 18.3 15.0  4.7 1.6 0.6 

Means  4.8 11.5 11.4  4.6 12.9 13.9 17.1 15.4  5.9 2.1 0.4 
Bermuda grass  4.5  9.7 10.1  7.0 15.2 16.2 17.8 12.0  5.0 1.8 0.7 

Rye pollen  5.9  7.8  7.3  3.6 11.4 16.7 18.4 15.5  9.5 3.1 0.8 

Wood 
pollen 

Mugwort  8.9  9.7  8.5  4.9 13.1 15.2 16.2 13.0  7.3 2.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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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

다 (Roberts et al., 2005; Yeh, 2006; Park et al., 2012). 

월별 알레르겐 수는 식이성은 식이성과 흡인성 비율에

서 9월과 10월에 흡인성 알레르겐이 식이성보다 높았고 

7월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는 흡인성은 화분

이나 먼지가 대부분이므로 실내의 먼지보다는 개화시기, 

습도, 바람 등 주변환경, 지역적인 수목의 종류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화분은 4월을 시작

으로 발생되어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환자의 특성상 알레르기 발병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로 시간적인 편차가 발생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음식물로 인한 식이성은 5월에서 

12월까지 년 중으로 높았고 7, 8, 9월이 12월보다 높은 것

은 일상적인 주식을 제외하고는 식단의 종류가 다양하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겨울보다 하절기에는 미생물

오염 등으로 위생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이 감작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Yoon et al., 2005). 

식이성 알레르겐의 감작율은 계절별로는 여름에는 빵

효모와 콩과 가을에는 콩이 각각 높은 감작율을 나타내

어 계절에 따른 식품의 선호도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되

며, 전체적으로는 마늘이 2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냈으며, 계란흰자 21.5%, 양파 19.9%, 땅콩 13.8%, 쌀 

12% 등의 결과에서 2005년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농

산물에 대한 땅콩 5.4%, 양파 3.3%와 쌀 2.2%로 보고와

는 년도적으로는 5년 정도의 기간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

결과가 훨씬 높은 감작율을 나타내고 있어 매년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oon et al., 2005). 최근 웰빙시

대에 마늘이나 양파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

들 알레르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에 대한 감작율의 증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무와 잡초화분에서 감작율은 쑥, 돼지풀, 명아주과풀 

털비름, 우산잔디의 순으로 감작율이 높았다. 화분 알레

르겐은 쑥은 8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 대기 중에 많이 

Table 6. Continued 

Age allergen 1~5 6~10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More
than 

Ragweed short 5.5  8.2  7.4  4.3 12.0 17.3 18.8 15.0  8.2 2.7 0.6 

Orchard grass 3.0  9.5  9.9  4.3 13.8 16.7 20.1 13.5  6.6 2.1 0.5 

Timothy grass 4.8 11.9  9.8  5.2 12.9 15.9 18.4 12.9  5.5 2.0 0.7 

Pigweed mix 8.2 15.7 11.7  7.8 14.8 13.3 13.3  9.6  3.5 1.5 0.6 

Sweet vernal grass 3.7 11.2 11.2  6.2 15.1 16.0 17.2 11.5  5.5 1.8 0.6 

Dandelion 4.4 11.5 10.4  6.0 14.7 14.5 18.2 12.2  5.6 1.9 0.6 

Wood 
pollen 

Means 5.4 10.6  9.6  5.5 13.7 15.8 17.6 12.8  6.3 2.2 0.6 

Alternaria spp. 8.6 21.8 20.8 15.3 15.8  6.6  3.8  2.9  2.3 1.5 0.6 
Aspergillus spp. 8.0 14.2 16.7 11.4 16.8 11.7  5.3  7.6  3.9 3.7 0.7 
Cladosporium spp. 5.9 10.3 12.6  9.0 16.0 13.6 11.7 11.0  6.4 3.3 0.2 
Candida albicans 9.3  7.8 14.9  7.8 14.3  8.4  8.4 10.8 11.0 6.7 0.6 
Penicillium spp. 3.0  6.9 10.5  9.1 22.9 20.1 15.4  7.7  1.9 2.5 0.0 

Fungus 

Means 7.0 12.2 15.1 10.5 17.2 12.1  8.9  8.0  5.1 3.5 0.4 

Cat 6.8 14.0 17.8 13.2 22.5  9.7  8.0  4.4  2.1 1.1 0.4 

Dog 9.5 12.9 12.7 11.7 21.2 11.5  8.1  6.7  3.6 1.5 0.6 

Cockroach mix 2.1  4.1  7.0  6.9 15.9 17.8 18.4 16.0  8.5 2.8 0.5 

House dust 6.3 15.9 13.7 10.1 17.0 12.8 10.2  7.9  4.0 1.5 0.6 

D. farinae 6.9 13.6 12.2  9.7 18.5 14.3 10.8  7.7  4.1 1.6 0.6 

D. pteronyssinus 6.8 14.8 12.6 10.0 19.5 14.4 10.1  6.6  3.4 1.3 0.5 

Acarus siro 5.6  6.1  5.6  6.4 12.4 15.7 16.6 14.7 12.4 3.5 1.0 

Indoor 

Means 6.2 13.6 13.3  8.7 18.1 13.7 11.7   9.1  5.4 1.9 0.6 

*Children; 1~15 age, Adult : 16~80 age, Dermatophagoides farinae; D. farinae,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 326 - 

날리며 (Oh, 1998), 알레르기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원

인 화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1989; Oh, 

1998). 본 연구에서 쑥은 여름과 가을철에 각각 30.7%와 

27.8%로 높게 나타냈으며, 나머지 화분 알레르겐도 가을

에 높게 나타났다. 참나무는 7.0%로 2005년과 2008년에

서 각각 8.5%와 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의 비교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Lee et al., 2011). 이

런 결과는 참나무의 벌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주변의 수목형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잡초화분 쑥과 돼지

풀이 각각 24.9%와 19.6%로 검출되어 다른 연구들의 70

년대 (Min, 1984)에 비해 80년대에 시행한 대기 중 화분 

측정에서 (Kim et al., 1989) 쑥화분의 밀도가 높아지고, 서

울지역에서 측정한 공중화분에서는 84~85년 (Hong et al., 

1986)에 비해 90년대 후반 (Oh, 1998)에 쑥 및 돼지풀을 

비롯한 잡초화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

와 Kim 등의 나무화분과 가을철 쑥화분의 감작율이 92년

과 93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Kim et al., 

1999) 그리고 쑥은 2005년과 2008년의 비교에서 13.1%, 

15.2%로 증가한다 (Lee et al., 2011)는 결과는 이를 잘 반

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진균과 실내에서 감작율은 집먼지와 진드기 등이 높았

고 그 중에서도 D. farinae 종이 높았으며 진균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 계절별로는 겨울, 가을, 봄, 여름 순으로 감

작율을 나타내었다. 진균의 서식은 강수량과 습도에 영향

을 받을 뿐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생활공간

의 부족과 대기오염이나 소음 같은 환경공해가 진균의 

번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였다 (Kim, 1996).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진균은 Cladosporium spp., Alternaria 

spp., 그리고 Leptospberia spp.의 자낭포자로 보고되고 있

어 (Oh et al., 2000). 진균 알레르겐의 검출결과에서도 봄과 

여름의 Aspergillus spp., Penicillium spp.와 Candida albicans

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

다. 특히 Aspergillus spp.와 Penicillium spp.의 검출은 무더

운 날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내 집먼지와 진드기의 감작율에서 평균 69.1%를 보

였으며 9월에서 10월에 걸쳐 높게 나타냈고, 1월에서 4월

은 낮았다. 집먼지와 진드기는 계절적으로 장마가 끝난 

1개월 뒤인 8월에 최대치를 보인다고 한 연구 (Oh et al., 

2000) 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적절한 온

도 (25℃ 이상) 및 상대습도가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다른 연구의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 경기 

및 제주를 포함하는 타 기관 연구 (Kim et al., 2003)와 대

전지역 (Lee, 2002)의 30% 보다 높았고, 서울지역의 85%

에 비해서는 낮았다 (Kim et al., 2006). 주로 침대, 이불, 

소파 및 카펫 등의 침구류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며 아파

트와 같은 밀폐된 건물 내에 밀도가 높다 (Astarita et al., 

1988). 이러한 집먼지, 진드기 수는 천식 발병 및 항원 

감작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latts-Mills et al., 2000). 진드기인 경우 본 연구의 D. 

farinae 90.2%와 D. pteronyssinus 77.8%는 의과대학교 학생

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각각 D. pteronyssinus 37.9%와 

D. farinae 35.7% (Kwak et al., 2009)의 결과에서는 훨씬 높

은 감작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국내의 다른 보고보

다 높아 조사시점과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환자에서 집먼지, 진드기의 

감작이 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001). 또한, 고양이와 개는 각

각 12.5%와 14%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

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 2002). 아토피 환자에

서 개와 고양이 털에 대한 감작율을 보면 외국의 경우 

15~60% (Linna, 1983; Murray et al., 1983; Gulbahar et al., 

2003), 국내에서는 17~35% (Ahn et al., 199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이

는 최근 애완동물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감작율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되었다. 바퀴벌레는 27.5%로 주거환경이 다소 밀

폐된 생활환경으로 바뀌면서 바퀴의 분변 및 몸에서 나

온 알레르겐의 농도가 높아져 바퀴벌레에 대한 감작이 

8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고 (Kim et al., 2001), 국내의 경우 

바퀴 항원의 감작율에 대해서는 6.9~26.2%로 다양하게 

보고된 결과 (Yoon et al., 1989; Lee et al., 1993)와 비교할 

때 약간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분포에서 식이성 알레르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소아보다 21~60세 성인에서 15.9~18.1%로 높

게 나타나 항원에 노출빈도가 높은 연령층에서 감작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식이성 알레르겐은 본 연구에서

의 식이성 알레르겐 수는 전체적으로 소아 6.2~27%, 성

인 0.7~11.6%를 나타나 다른 연구결과와도 비슷하였으

며, 그 중에서 1~5세의 소아에서 평균 27% 정도로 대부

분의 식이 알레르겐에 대하여 높은 감작율을 보였다. 특

히, 우유, 계란흰자, 치즈, 참치, 대구, 연어, 닭, 소, 돼지



- 327 - 

고기, 밀, 땅콩, 효모 등과 6~10세는 우유와 계란흰자가 

각각 20% 이상의 감작율로 소아에서 높았고, 성인은 평

균 10% 내외의 감작율로 20대에서 돼지고기, 게와 새우 

그리고 50대에서 레몬이 각각 20% 이상의 감작율을 보였

다. 그 외 성인에서 복숭아, 보리, 쌀, 메밀과 토마토 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성인에서 1~2%, 소아에서 6~8%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병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 (Sampson, 

1999)와 비교할 때 소아가 성인보다 감작율이 높다는 것

은 일치하였고 다만 전체적인 감작율이 좀더 높았다. 식

품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소아에서는 우유, 견과류, 계란, 

밀, 땅콩, 콩 등이 있으며, 성인에서는 땅콩, 견과류, 어류, 

어패류 감작율의 연구결과 (Sicherer and Sampson 1999)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Sicherer (2002)이 언급한 연

령에 따라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며 면역학적 

방어 기전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식이성 알레르겐

에 대한 감작율은 대상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난다고 하고 있어 그와 같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되었다. 

흡인성 알레르겐은 화분 알레르겐은 거의 대부분이 소

아보다는 성인에서 높게 나타나 성장할 수록 활동기인 

21~60세에는 식이성보다 화분의 알레르겐이 점점 높게 

나타났다. 

최근 소아의 경우 진드기인 D. farinae가 72.6~87.6%, 

D. pteronyssinus가 69.7~86.9%의 결과 (Kang et al., 2003)와

는 본 연구의 성인들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6~15세 소

아에서는 집먼지가 14~16%와 진드기인 D. farinae 12~ 

14%와 D. pteronyssinus 13~15%의 결과와 비교에서는 낮

은 감작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부 부산지역의 소아를 대

상으로 한 2002년도와 2007년도 비교 연구에서는 2007년

도가 비교연도에 비하여 각각 감소한다는 보고 (Kim et 

al., 2009)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 

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거주환경과 노출의 빈도가 중요하다고 알려

져 있어 (Plaschke et al., 1999) 특히 6세 이하의 소아에서 

낮은 것은 실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외부 알레르겐 등의 오염원에 아직까지도 노출빈도가 성

인에 비하여 낮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좀 더 구체적

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진균 알레르겐은 전체적으로 6~50세까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Alternaria는 6~30세, Aspergillus 

6~40세, Cladosporium 6~60세, Candida albicans 11~70세, 

그리고 Penicillium은 11~50세에서 각각 높은 것은 성장

할수록 주변환경에 노출 정도가 빈발해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었으며 실내 역시 고양이와 개의 알레르겐은 

소아보다 성인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학령기와 노령 연

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은 결과로 생각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 매

년 환경오염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레르겐 유발

물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출 정도에 따라 그

만큼 감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영유아의 

경우 단지 식이성 알레르겐에서 감작율이 높고 활동량이 

적은 7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보

면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알레르겐에 대

한 감작율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

다고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알레르겐의 감작은 식이습관이나 생활환경 

중의 환경유발 오염원에 노출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므로 이들 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여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

에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제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식품, 화분, 진균, 집먼지 및 진드

기 등의 알레르겐에 대한 월별, 계절별, 연령별 검출 경

향이나 감작율을 알아본 결과는 관련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및 건강관리

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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